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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오늘날 문단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990년대 문학에 관한 연구는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오늘날 우리가 의미화하고 있는 ‘90년대식’ 문학의 가치가 과연 당대 문학장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유되었는가를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가 명명한 ‘90년대식’ 문학의 가치가 실은 2000년대의 관점에서 ‘사후’적으로 생성된 ‘기대’가 아닌가라는 물음과 맞닿는다.

          이에 본 논문은 1990년도에서 1999년도에 이르는 신춘문예 소설 부문의 당선작과 그에 관한 심사평을 중심으로, 당시 문단이 추구했던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때 신춘문예를 주목하는 이유는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신춘문예가 한국 문단 내부에서 작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공식적인 등용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본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신춘문예 당선작들은 당대 사회가 마주한 문제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갖는다. 이를 통해 1990년대 한국문단이 추구했던 경향성은 물론, 오늘날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currently signified styles of 90s’ literature. In detail, by analyzing the prize wined novels in ‘Shinchun Munye’ from 1990 to 1999 and reviews on them, since Shinchun Munye has been treated as an official gate to become a certified writer in Korean literature circle, it is available not only to appreciate the trends in the 1990s’ Korean literatures but also to propose the directions to current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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